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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친환경 하이브리드 항로표지선 취항
- 강원권역의 해상 교통 안전 확보 및 항로표지의 체계적 관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9월 26일(목) 친환경 하이브리드 

항로표지선 ‘동해누리호’가 취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고 83억원을 투입하여 건조된 동해누리호는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항로표지선으로, 차세대 추진시스템인 전기·경유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을 

채택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동해누리호의 제원은 총톤수 108톤, 길이 32m, 폭 6.4m, 승선인원 18명,

최대속력 23노트(43km/h)의 알루미늄 합금 선박이며, 주요임무는 등대 등 

항로표지 시설의 점검·정비와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이다.

그동안 해상에 있는 항로표지의 경우 어선을 임차하거나 타 기관 관공선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전용 선박의 취항을 통해 체계적 점검·

정비와 더불어 등화 소등과 같은 긴급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누리호를 통해 항로표지 점검·유지 

및 긴급장애대응 능력이 크게 개선되어 강원권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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